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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달한 간식 한입에 기분까지 사르르 녹아내리는 

순간이 있죠. 공부에 지친 아이들은 물론 

엄마에게도 가끔 설탕의 위로가 필요합니다. 

각양각색의 ‘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’, 당 충전 

비법을 공개합니다!

글·사진 이도연 리포터ldy@naeil.com

쏘는 홈 수다  
톡 

달콤한 충전이 
필요해

엄마표 딸바요거트스무디

밥은 싫고, 달콤한 건 포기 못 하는 고3 딸

을 위한 아침 메뉴. 바로 ‘딸바요거트스무디’

예요. 사계절 구하기 쉬운 바나나는 미리 얼

려두고, 제철이 아니면 만나기 힘든 딸기는 

냉동으로 준비합니다. 여기에 요

거트 파우더와 우유를 넣고 

믹서에 윙~ 갈아주면 끝! 

마지막으로 예쁜 딸기 냅

킨까지 깔아주면 고객님

의 만족도는 최상이죠.

엄마도 당 충전이 필요해

사실 누구보다 당 충전이 절실한 사람은 엄

마 아닐까요? 가끔 아이들과 달고나 라떼를 

함께 즐겨요. 달콤한 라떼 위에 바삭한 달고

나 조각까지 듬뿍! 한참 맛있게 마시던 딸이 

한마디 합니다. “엄마, 이렇게 당 충전을 시

켜주면서 다이어트하라는 건 앞뒤가 안 맞잖

아!” 맞는 말이긴 하죠. 하지만 가끔은 힐링

이 필요하니까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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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춘기의 강도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

가 먹는 것으로 기분이 풀리느냐는 거라

고 하죠. 맛있는 음식 한입에 표정이 풀

리는 걸 보면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. 

영양 가득한 식단도 좋지만, 가끔은 달콤한 간식으로 기분 좋

은 하루를 만들어주세요~ 

Reporter’s 
NOTE 

편의점템으로 추억의 디저트 완성!

90년대 패밀리레스토랑의 인기 디저트였던 

따끈한 브라우니와 차가운 바닐라 아이스크

림은 아직도 가끔 생각나는데요. 편의점에

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재현 가능하답

니다. 오븐에 살짝 데워 ‘겉바속촉’하게 만든 

초코 브라우니 위에, 통에 든 바닐라 아이스

크림을 듬뿍 올리고 초코 시럽까지 휘리릭 

뿌려주면 끝! 웬만한 카페 디저트가 부럽지 

않은 달콤한 행복이 완성됩니다. 맛있게 먹

으면 칼로리는 제로죠. (웃음)

기분 전환에는 달콤한 브런치

우리 아들은 삼시 세끼는 무조건 밥이어야 

해요. 간식이나 디저트에는 눈길조차 주지 

않죠. 하지만 그런 아들에게도 예외가 있으

니, 바로 집 근처 브런치 카페의 프렌치토스

트랍니다. 노릇하게 구운 토스트 위에 달콤

하게 구운 바나나와 상큼한 자몽, 신선한 포

도와 블루베리, 고소한 호두까지 푸짐하게 

올려져 있죠. 달콤함은 기본이고 든든한 한 

끼로도 손색없는 메뉴예요. 공부에 지쳐 기

분 전환이 필요한 날이면 아들과 함께 브런

치 카페로 향합니다. 달달한 음식 앞에서는 

무뚝뚝한 아들의 

표정도 한결 

부드러워져요.


